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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대비 20.00원 상승한 1,266.50원에 마감

23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신용경색우려에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상승한 1,266.50원에 마감

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65.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주말 사이 경기침체 우려

및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되면서 20원 넘게 급등하며 1,280원대 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당국의 미세조정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을 보였다. 이후 환율은 1,270원 후반대에서 횡보한 뒤, 장 후반부에 당국의 미세조정이 강화되며 다시 1,260원대로 떨어졌고 1,26

6.5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74.6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54.07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65.00 1282.50 1262.00 1266.50 1274.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4.40 1163.49 1124.40 1142.68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에도 호응없는 시장... 1,270원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에도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 지연에 따라 달러선호가 지속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4.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66.50원) 대비 1.00원 하락한 1,261.00원에서 최

종 호가 되었다. 

연준은 양적완화 규모를 기존의 7천억 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하면서 회사채 매입을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연준이 이른바 ‘헬리

콥터 머니’를 통해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하였고 증시는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 정부

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불안이 지속되며 달러지수는 재차 강세를 보였고, 미 증시도 다시 하락하

였으며, 환율은 이상의 시장불안 지속에 따라 금일도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의 적극적인 미세조정조치는 환율 상승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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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범위
1252.50 ~ 1272.5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404.8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

■ 美 다우지수  :   18591.93, -582.05p(-3.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2.2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74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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